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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심깊은 ｢군인｣ 아들,

비스토 당첨!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에 들어간 심

정수씨는 4남매의 막내로 부모님에게는 

항상 어린애로 비치는 아들이었다.

  어린애를 물가에 혼자 내보내는 심정

으로 눈물을 훔치며 군에 보냈는데 검게 

그을린 모습으로 휴가를 나오다니 기특

하기만 했다.

  처음에는 2학년이나 끝마치고 가라고 

했지만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며 

재빠르게 입대신청을 하는 아들이 밉기

까지 했었다. 어렸을 적부터 고집이 세

기로 유명한 막내지만 큰 뜻은 항상 부

모님 의견에 따라온지라 군대건도 크게 

걱정은 안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기어이 

군에 간 것이다.

  휴가 온 첫 날, 손톱 밑에 낀 때를 보

며 어머니는 눈시울을 적셨지만 곱상하

기만 했던 손이 두툼해진 걸 보고 ｢이제

서야 남자 손 같구나｣라며 연신 쓰다듬

었다. 부모님의 걱정과는 달리 심씨는 

군생활을 너무도 훌륭히 완수하고 있었

다. 운좋게도 운전병으로 빠져 남들보다

는 덜 뺑뺑이(?)를 치는 편에 속했고 이

런 그의 군생활을 낱낱이 어머니에게 말

씀드려도 당신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마음이 놓일 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휴가에서 심씨는 어머니

의 마음을 자신이 아닌 딴 곳으로 돌려

놓고 맘 편히 군에 들어갔다. 다름아니

라 비스토에 당첨된 복권을 어머니에게 

주고 온 것이다.

  ｢휴가 온 날 수퍼에서 복권이 눈에 띄

어 3장 샀는데 한 장이 자동차에 당첨됐

어요. 돈이 아니라 자동차인 것이 너무

도 신기하고 얼떨떨 하더라구요｣ 

  집에도 아버지가 타시는 차가 있긴 하

지만 항상 집에만 계시는 어머니께서 운

전면허도 있으시고, 차가 있다면 나들이

고 많이 가실거고 그러면 군에간 막내아

들 걱정도 덜 하시리란 생각에 한결 마

음이 가벼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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